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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 일 박 일간의 일정으로 히로시8 20 , 7 8

마에 다녀왔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부담이 한결 가벼

워진 이번 연수에서 나는 또 하나의 자격증을,

얻는 것 이외에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일.

본이라는 나라 일본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등, ,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

본에서의 취업 도전의 꿈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

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박 일의 일정은 빈틈이 없었다 그냥 잠깐 머리 식히러 해외에 놀러 갔다오는 셈 치는 형7 8 .

식이 아니었다 빡빡한 취업교육일정과 현장 견학 히로시마국제대학 친구들이 준비한 재밌는. ,

게임 우리의 주목적이었던 서비스접객검정시험에 대한 준비수업으로 몸은 조금 고되었지만, ,

히로시마국제대학 친구들과 교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룹으로 나누어 같이.

식사 당번을 하거나 게임을 하고 현장 견학 후에 함께 보내는 시간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함,

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흔히 우리들이 경험한 당일치기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하여 학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어색한 교류관계가 아니

라는 점이 나로서는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상황 짧은 일정 속에서 맺어진 교우관- -

계는 잊혀지기 쉽고 함께한 추억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는 할지,

라도 끈끈한 맛이 없다 그에 비한다면 일주일이.

란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 될 수 있겠다.

훌륭한 시설의 기숙사에서 일주일 동안 밤 낮, ,

으로 함께 생활했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없,

으리라 .…

일 시모노세끼 항 도착8/21 .

배에서 시모노세끼 항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캔 쌓아서 누가누가 단어 많이 만드나 게임~ .



이번 연수에 있어서 히로시마라는 도시 특성상,

평화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겠

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에 들렀던 하루는 히.

로시마국제대학 친구들과 하루 종일 평화에 대해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아.

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아. ,

픈 경험이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과거사를

꺼낸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것도 대립되는 의견의 찬,

반토론이 아닌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를 매긴다+a .

히로시마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일본 대 절경 중의 하나인 미야지마이다3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다위에 세워진

이쓰쿠시마 신사와 바닷물 속에 있는 뷹은 토

리이는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더욱이 우리들이. ,

갔을 때에는 때마침 썰물 때라 토리이까지 들,

어갈 수도 있었다 정말 멋진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날씨는 너무 더웠지만 돈 주고도 살. ,

수 없는 경험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일주일은 이렇게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나는.

이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글을 쓰고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인지라 우리학교에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꼭 이용,

하여 우리 후배들도 직접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을 읽거나 경험담을.

듣는 것의 간접경험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값지게 하는 도구가,

되고 인생에 있어서의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히로시마 원폭돔


